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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러시아산 요소 공급중단은 국내 요소 수급에 큰 영향이

없으며, 정부는 요소 공급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

지속 노력 중임
(3.30일자 채널A 「끝나지 않은 요소수 대란...러 공급중단 ‘뇌관’」

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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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 

□ 러시아산 요소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아 다른 수입처를 찾다

보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함

□ 요소수 대란 전 요소 내수 가격은 톤당 40만원이었으나, 현재 150
만원에 이르며 공급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요소수 대란 이전까지(~`21.10), 기존 국내 러시아 요소 수입 의존도는
0%였으며,

ㅇ 국내 수입선 다변화 이후 국내에 입항된 러시아 요소 물량은 총

1,385톤으로, 연간 요소 수요량 대비 러 의존도는 1% 미만임

ㅇ `21년 기준 기존 국내 요소 수입선의 경우, 중국산 83%, 베트남산

11%, 카타르산 3%, 인니산 1% 등을 형성하였으며,

- 요소수 대란 이후, 정부는 요소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위해 베트남,
인니와 MOU를 체결하는 등 신속하게 물량 확보에 노력하였음

- 그 결과, 요소수 대란 이후 요소 수입량 기준(`21.11~) 중국 의존도는

42%으로 감소했으며, 베트남산 36%, 인니산 11% 등 수입선 다변화에
성공하였음



□ 현재 요소 내수 가격은 톤당 12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, 이는

지난 12~1월에 톤당 약 900~1000불(FOB)로 계약한 물량에 의해 형성된

가격으로,

ㅇ 현재 차량용 요소의 경우 약 2~3개월분 재고를 확보한 상태이며,

이후 국내 요소 내수 가격*은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

    * 향후 국내 도입 물량의 경우, 지난 `22.2월에 계약한 물량들로 톤당 약 600~750불(FOB). 

현재 계약 물량의 경우, 약 850불(FOB) 정도로 계약 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요소 및 요소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,

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

※ 문의: 강규형 화학산업팀장(044-203-4930) / 배정원 사무관(044-203-4933)


